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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전통지” 정부 사칭 이메일 주의
- 네이버 이용자들 대상 허위 공문 발송해 비밀번호 입력 유도…“유의 당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를 사칭해 네이버 이용자들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허위 공문이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소장 이훈식)는 최근 방미통위 누리집(www.kmcc. 

go.kr)에 게시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용을 도용한 네이버 메일이 

발송돼 네이버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명의도용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제2026-51호)’

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악성 메일을 열면 본문에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이라는 버튼이 있고, 이를 누를 경우 네이버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개인정보 탈취를 유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과 특정 사이트에서 개인

정보 입력 등을 유도하는 경우, 해당 버튼을 누르지 말고 정보 입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기관 등을 위장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보낸 전자메일 등을 열고 

그 안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등을 누르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탈취돼 명의도용 및 금융사기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무소는 악성 전자메일을 받고 확인 전화를 걸어온 이용자들에게 사무

소가 발송한 메일이 아님을 안내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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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해당 인터넷주소(URL)를 차단 

조치했으며, 사무소와 진흥원은 이번 악성 메일에 첨부된 유사 인터넷주소

(URL)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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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버튼 클릭 시


